[bookmark: _heading=h.aqgx0gz42q6f]경영자원


1. [bookmark: _heading=h.7s1dg3ehihhg]롯데리아가 저마진 고회전 전략을 가능하게 만든 내부 자원이 뭘까?

1.1 기업 성장 배경 
롯데리아는 1979년 브랜드 론칭 이후 37년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줄곧 지키고 있다. 맥도날드, 버거킹 등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본격 발을 내딛기 전에 가맹사업을 시작한 것이 주효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히트 상품과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도 롯데리아가 장수 브랜드로 성장한 배경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추억의 장소로 기억됨. 특히 불고기버거는 주머니가 가볍던 시절에 고마운 메뉴였습니다. 달달한 소스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패티 덕분에 만족스러운 한 끼를 할 수 있었거든요.”

국내 소비자 취향을 적극 반영하였고, 저가 메뉴·한정 메뉴가 많은것이 특이점,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고객층이 가격 민감도 높다는 것을 고려한 전략 → 잦은 할인

https://v.daum.net/v/JY3jQwI2xg



1.2 롯데 GRS: 지주형 롯데리아 운영사, 실제 경영 주체
롯데리아 브랜드를 구조 개편 및 재정비하고, 2020년대 사업 확장 전략, 해외 진출을 통해 외식 전반의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한국형 메뉴와 가성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회복했으며, 매장 리뉴얼과 자동화 도입으로 수익성을 개선했다.
롯데 grs의 매출 1조원 클럽 재진입의 1등 공신은 역시 롯데리아다. 롯데GRS는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크림 도넛 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주력 브랜드는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롯데리아다.

*롯데리아는 기업 주체가 아닌 브랜드 이름이며, 운영사 또한 독립 상장사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 계열사이다, 다트에 공시 내용 없으므로 기업 데이터 사이트 (캐치)가 출처. 24년도 기준

https://m.catch.co.kr/Comp/CompSummary/62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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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rs와 버거킹의 한국법인 (주)비케이알의 재무 정보


	롯데grs	비케이알(버거킹)	맘스터치앤컴퍼니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영업이익율	ROE	ROIC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수	차입금의존도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총자본회전율		0.86	7.43	572.01	3.79	10.36	2.47	310.96	2.12	50.93	12.99	73.43	1.29	*단위		9.3	6.36	101	4.84	10.75	2.51	410.3	1.91	45.91	32.38	27.48	1.52		24.65	13.92	35.12	16.99	95.64	45.38	93.22	144.16	8.26	52.11	32.18	3.32			
현금영업이익	경상활동후의현금흐름	투자활동후의현금흐름		81,655				76,321			-246,207	116,964	87,302	-35,669		79,384	53,133	40,560			
가격인상 및 기본 메뉴 가격	브랜드	대표 단품	2022 가격	2025 가격	인상률
	롯데리아	불고기/새우 버거	4,500원	5,000원	+11.1%
	버거킹	와퍼	6,400원	7,200원	+12.5%
	맘스터치	싸이버거	4,300원	4,900원	+~14%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총계		240,158	520,115	760,273	334,144	241,132	575,276	1,261	184,997			91,366	451,627	542,993	162,192	274,394	436,586	1,290	106,408		68,891	69,546	138,438	55,432	11,358	66,790	4,023		71,649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이익	법인세비용	총당기순이익		973,354	514,149	36,861	26,957	37,333	26,485	7,797	18,688	*단위 : 백만		792,730	511,074	38,382	2,651	24,295	16,738	3,666	13,073	*단위 : 백만원		414,631	146,506	70,436	6,154	3,447	73,143	16,532	56,611			
					
					
					
					
					

개요 및 기업 특징:
롯데리아(롯데GRS) 저마진·고회전·고부채의 전통 QSR 구조
버거킹(BKR): 직영 비중 높아 부채·고정비 부담 큼맘스터치:가맹점 중심, 자본 가벼운 프랜차이즈,  수익성 지표가 과장돼 보이는 구조

1.3 재무 정보 해석을 통한 롯데 grs의 기업 전략 분석
a. 2022-2025 인상률 비교를 통한 가격 비교 우위 전략 (3행)
롯데리아: 대중형 저가 전략을 사용하므로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률이 다소 억제된다. 
버거킹: 프리미엄 위치 유지 + 적정 인상
맘스터치: 싸이버거 중심 상승폭 높고 운영비 반영률 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bookmark: _heading=h.d5u5ff7ucuvm]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연별 개요
연간 CPI(전년 대비 상승률) 대략치: 2022년: 약 5.1% 물가 상승, 2023년: 약 2.32% 물가 상승, 2025년: 약 2.45% 물가 상승 
※ 2025는 아직 공식 “연간 최종치”가 전부 공개되진 않았지만 연평균으로 약 2.3~2.4% 범위로 정리됨 
실질 인상률 ≈ 명목 인상률 − 누적 물가상승률 (2022~2025)이므로,
누적 물가상승률(2022~2025)은
≈ 5.1% + 2.32% + 2.45% = 약 9.87%
이를 이용해 행3의 명목 인상률-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각 기업 햄버거 기본 메뉴의 실질 인상률을 구할 수 있다.


	브랜드
	명목 인상률
	실질 인상률 (물가 반영)

	롯데리아
	+11.1%
	+1.2%

	버거킹
	+12.5%
	+2.6%

	맘스터치
	+14.0%
	+4.1%



롯데리아는 물가를 빼고 보면 실제 구매력 기준으론 거의 제자리 수준 인상이다. 가격경쟁력 존재. 공격적 확장보다 안정성을 중시한 롯데리아 전략의 장점으로, 관세 정책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론이다.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반복 수익 추구 전략이다. 

단순 명목 인상률 비교만 보면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보이지만, 물가를 반영하면 롯데리아는 사실상 체감 가격 변화가 아주 작음 (+1%), 버거킹·맘스터치는 물가보다 약간 더 올라감, 맘스터치가 실질 상승폭 가장 큼
 
정리: 롯데리아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자산 경량화 구조를 통해 고정자산 부담과 재무적 리스크를 낮추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 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유형자원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저마진·고회전 전략에 맞는 재무 구조

b. 재무지표 활용하여 롯데리아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해석
[bookmark: _heading=h.qy4p4jnhtlju]성장성
[bookmark: _heading=h.rdd5oglky1t3]1행 재무 비율 항목: 
[bookmark: _heading=h.us6bezu0i67q]총자산증가율 0.86%-> 공격적 확장 아님, 성숙 단계
매출증가율 7.43% → 점포 수 확장보다는 기존 매장 매출 유지·회복 국면이다. 
[bookmark: _heading=h.apva4wevpxgs]순이익증가율 572% → 전년도 이익이 거의 없었던 기저효과이다. 유의미한 지표 아님

 롯데리아는 이미 전국망을 갖춘 안정·유지 전략 기업이다.

[bookmark: _heading=h.xzmprrpc5b9e]수익성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항목
[bookmark: _heading=h.l3q2ksy6n9q9]영업이익률 3.79% → 업계 평균 이하, 저가·할인 중심 QSR 전략의 결과
ROE 10.36% → 나쁘지 않지만, 고부채 구조 덕분에 만들어진 수치
[bookmark: _heading=h.bvw7yjm6vzri]ROIC 2.47% → 실제로는 자본 효율 낮음

많이 팔지만 남는 건 적은 구조. 고성장보다는 장기 생존형 전략


[bookmark: _heading=h.s37k9he5ho2x]안정성
재무비율항목
[bookmark: _heading=h.cgzehqd8zmgv]부채비율 310.96%→ 매우 높음, 직영점 임대료가 리스부채인 영향.
이자보상배수 2.12 → 이자 감당은 가능하나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차입금의존도 50.93%→ 운영에 차입 의존 큼

[bookmark: _heading=h.7i3tcbqg5vr5]:고정비·임대료 부담이 큰 무거운 구조

[bookmark: _heading=h.aj3rep8rdf0v]효율성
재무비율 항목
[bookmark: _heading=h.ywtvlsrsp559]재고자산회전율 73.43 (매우 높음)→ 식자재 회전 빠름, 중앙물류 운영 체제·표준화 강점
총자본회전율 1.29 → 자본 대비 매출은 보통 수준이다

[bookmark: _heading=h.o61whkpl6s66]운영은 효율적인데, 구조가 무거워서 수익이 새는 형태

롯데리아는 전국 직영·가맹 혼합망을 기반으로 높은 회전율과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가 전략과 직영점 중심의 QSR 구조로 인해 수익성은 낮고 부채 부담이 큰 구조를 보인다.



c. [bookmark: _heading=h.xwlpuhudkk3o]QSR 구조의 핵심 특징 (위와 같은 재무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
QSR = Quick Service Restaurant. 패스트푸드형 외식 산업 구조를 말함. 빠른 조리·표준화·대량 운영을 전제로 한 외식 비즈니스 구조로 롯데리아가 전형적인 qsr



	요소
	내용

	제품
	표준화된 메뉴

	가격
	대중적·저가

	회전
	빠른 조리·회전

	점포
	다점포·고밀도

	비용
	임대료·인건비 비중 큼

	마진
	낮음 (박리다매)


낮은 마진 × 높은 회전율 = 이익 공식을 따른다.
가격 민감 고객층을 타깃으로, 할인·세트가 활성화 되어있으며, 국내화 메뉴로 회전율 확보한다. 그에 따른 qsr 구조의 특징은 영업이익률이 낮고 부채비율이높으며, 재고회전율은 매우높다.











2. 유형/무형 자원 분석
[bookmark: _heading=h.86u593vt2wqs]2.(1) 유형자원 
[bookmark: _heading=h.d7eeee56lfig]롯데리아는 직영점보다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으므로, 
토지·건물 같은 고정자산 부담 낮아서 경기 변동에도 버티기 쉽다. 저가·확장 전략을 가능하게 한 물적 기반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a. 점포 수
전국 점포 수를 늘리면 자산 경량화가 빠르고, 본사에서 모든 원재료를 조달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 
	롯데리아
	약 1,280~1,300개
	2024년 기준 약 1,288개 수준에서 약 1,300개대 운영 

	버거킹
	약 500~515개
	지속 출점 확대 중으로 약 500여개 수준 


롯데리아는 전통적으로 국내 최다 점포 브랜드였지만, 최근 구조조정으로 일부 매장 정리하며 1,300개 전후 운영 중이다. 여전히 맘스터치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국내 시장 점유 유지한다.
그러나 버거킹은 글로벌 브랜드 기반으로 직영/가맹 함께 운영한다. 특히 해외계열 운영이라는점이 특징으로. 국내 점포수는 약 500개대로 선두 두 브랜드보다 낮다. 그러나 지속 출점을 통해 확대 추세이다.


b. 가맹/직영점 위주 운영 구조전략 차이:

[bookmark: _heading=h.f2zuep5rp910]롯데리아는 롯데 대기업 유통망으로,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한다, 외국계 패스트푸드사와 다르게 본사에 납부하는 로열티 비존재.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가맹점 구조는 점주들의 부담이 적다. 오픈 비용이 적으므로 대도시 뿐 아니라 농촌에도 점포가 개장 가능하다. 가맹점 중심모델은, 빠른 점포 확장을 목적으로하며, 본사 통제가 강하다. (메뉴·가격·물류 면에서 모두)
[bookmark: _heading=h.26l2wc1g8nke]버거킹은 직영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맹 확대보다 점포 수익성·브랜드 일관성을 중시하고, 점포당 매출이 높음, 확장 속도는 느리다.
[bookmark: _heading=h.ld4t5j77d1nk]
롯데리아가 많이 깔자는 전략이라면, 버거킹은 한 점포를 강하게 키우는 전략이다.

c. 롯데리아의 물류센터, 원재료 조달 구조.
롯데리아의 전국 단위 물류망 구조는 롯데grs 본사 주도형 폐쇄 유통망이다. 가맹점이 자유롭게 재료 조달 불가하고, 본사가 지정한 경로로만 원재료·부자재를 공급한다. 중앙집중식 물류는 품질 균일성 확보, 원가 관리 용이, 메뉴 표준화 가능의 장점이 있다.
빠른 전국 확장 가능, 브랜드 통제력 강함, 가격 경쟁력 확보 (대량 구매), 메뉴 표준화 용이, 가맹점 수익성 압박
본사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전 매장으로 확산된다. 



[bookmark: _heading=h.6mjb7a7s9ftn]2. (2) 무형자원 – 
[bookmark: _heading=h.q4uhmmwq1cju]가격 신뢰안정성& 생활 밀착 이미지(대중성): 왜 롯데리아는 ‘싸구려’가 아니라 ‘익숙함’으로 인식되는가? 국내 정서 맞춤 메뉴가 브랜드 자산이다.
[bookmark: _heading=h.5tfmkdgrirh9]브랜드 포지셔닝: 프리미엄보다 대중성에 집중
롯데리아는 ‘싸고 익숙한 브랜드’라는 인식(저렴한 불고기 버거)아래 mz세대를 저격한 새로운 시도(오징어 버거 행사 이벤트)
[bookmark: _heading=h.mlux8xmyoume]
[image: ]
롯데리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시작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브랜드가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인지 많은 이들에게 롯데리아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햄버거 가게로 인식되고있다. 그러나 쉑쉑버거, 파이브가이즈 같은 해외 버거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롯데리아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제버거의 유행도 지속되면서, 트렌디함을 좇는 젊은 층에게 롯데리아는 다소 올드한 옛날 버거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image: ]
롯데리아의 노이즈 마케팅부터,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롯데리아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https://openads.co.kr/content/contentDetail?contsId=13969

[bookmark: _heading=h.evlrnvktohby]롯데리아 인적자원 측면
[bookmark: _heading=h.lkq0hpvdf2fa]
[bookmark: _heading=h.80ijlqc3keln]본사/관리직 직원
[bookmark: _heading=h.6f686s7gfz9h]본사의 전략·기획·운영·교육 담당 등 전문 직무 인력이자, 매장 운영 인력
[bookmark: _heading=h.cnoju7g1n958]
[bookmark: _heading=h.9tvie5jzmok]매장운영 인력
[bookmark: _heading=h.5lcb42hqni9e]대부분 점포에서 근무하는 스태프(서비스·조리 등)로 구성되며, 대학생·파트타이머 비중이 높음. 젊고 역동적인 직원 중심: 주로 학생, 시간제 근무자 중심으로 구성.
[bookmark: _heading=h.itzzyue1ko3m]빠른 직원 변화(유동성): 인력 이직률이 높은 편
[bookmark: _heading=h.f7znl3wikdkp]주로 매장 운영 인력(서비스·조리·캐셔 등)은 단기·유연근무형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음.
[bookmark: _heading=h.pbpu0p62a7hr]
[bookmark: _heading=h.yawxf95ua3ii]롯데GRS,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HRD 솔루션 부문 대상’ 수상
[bookmark: _heading=h.9rdn6lp21cds]롯데grs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메타캠퍼스’ 활용하거나, 아바타, 가상 점포 구축 등의 신기술을 응용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수업은 실시간 질의 응답 시스템으로 실습 교육 효과를 증대했다.
[bookmark: _heading=h.f356c6sqmg5w]
[bookmark: _heading=h.1p3r9x8ea2r9]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411140060
[bookmark: _heading=h.ozepybqgx4st]
[bookmark: _heading=h.btvl5nigb9ax]
[bookmark: _heading=h.mcis8siim6ia]3. VRIO 분석 방향: 롯데리아의 자원들이 진짜 경쟁력인지

	V (Value)
	가치
	돈 벌거나 비용 줄여주나?

	R (Rarity)
	희소성
	남들도 다 가지고 있나?

	I (Imitability)
	모방가능성
	쉽게 따라 할 수 있나?

	O (Organization)
	조직
	회사가 이걸 제대로 써먹고 있나?



[bookmark: _heading=h.rv2daeunrfug]VRIO 후보 자원
1. 중소도시·농어촌 선점 입지, 전국 단위 점포 네트워크
2. 가맹점 구조, 저가 유지 가능한 물류·원가 qsr
3. 국내 소비자 맞춤 브랜드 이미지
입지 선점?
V⭕ R⭕ I⭕ O⭕ → 지속적 경쟁우위가 맞다.
저가 전략자체는?
V⭕ R❌ I❌ → 전략이지 자원은 아니다.

 롯데리아의 VRIO 분석
롯데리아의 핵심 자원은 전국 단위의 점포망과 장기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로서의 유통·물류 인프라에 있다. 이러한 자원은 국내 QSR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우위를 형성하지만, 지속적 경쟁우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첫째, Value(가치성) 측면에서 롯데리아의 전국 점포망과 중앙물류 시스템은 안정적인 매출 창출과 빠른 재고 회전을 가능하게 하여 분명한 가치가 있다. 재고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이러한 운영 효율성이 실제 재무성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낮은 영업이익률에서 드러나듯, 이 자원은 비용 절감보다는 매출 유지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Rarity(희소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다. 대규모 점포망과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은 한때 희소한 자원이었으나, 현재는 버거킹·맘스터치 등 경쟁사들도 유사한 프랜차이즈 확장과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 차별성이 약화되었다. 즉, 롯데리아의 자원은 시장 평균 이상의 수준이지만 독점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Imitability(모방 가능성) 측면에서도 방어력이 높지 않다. 점포 운영 매뉴얼, 물류 구조, 메뉴 구성 등은 충분한 자본과 시간이 있다면 경쟁사가 모방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경쟁사들이 유사한 메뉴 전략과 가격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리아의 자원은 모방 비용이 높지 않은 편이다.
넷째, Organization(조직화) 측면에서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롯데GRS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혼합 운영하며, 물류·마케팅·상품기획 기능이 조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는 자원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정 수준의 경쟁력 유지에는 기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롯데리아의 자원과 역량은 VRIO 기준 중 Value와 Organization은 충족하지만, Rarity와 Imitability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롯데리아는 일시적 경쟁우위 혹은 경쟁적 동등성 수준에 머무는 구조로 평가되며,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차별화, 고부가 메뉴 개발, 혹은 원가 구조 개선과 같은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4. [bookmark: _heading=h.xnvxekqyp3tv]핵심역량 (Value Chain Analysis) 방향
롯데리아는 가치사슬 중 어디가 제일 강한가?

	구분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가격 포지션
	저가·대중
	중가
	중고가

	전략
	대중화
	표준화·글로벌
	프리미엄 버거

	제품
	로컬 맞춤
	글로벌 시그니처
	와퍼 중심

	입지
	전국·농어촌
	도시 중심
	상권 중심



롯데리아의 강점
가격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호응 확보에 있다. 이는 원가와 유통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운영 구조에서 비롯되며, 물류·운영·가맹 관리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중앙집중식 물류 운영을 통한 원가 통제,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에 따른 가맹점 관리,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점포 확장 관리 전략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약점
제품 자체의 품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프리미엄 메뉴 개발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제한적이며, 글로벌 브랜드 파워 역시 해외 메이저 QSR 브랜드에 비해 약한 편이다. 이러한 한계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거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
 롯데리아의 핵심역량은 가치사슬 상 조달–운영–물류 단계에서의 비용 효율화와 표준화된 프랜차이즈 관리 능력에 있으며, 이는 가격 안정성을 통해 대중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품 품질 및 프리미엄 메뉴 영역에서의 보완 전략이 요구된다.





5. [bookmark: _heading=h.njl59y58q5w4]동적역량 분석 방향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7년 만에 ‘매출 1조원 클럽’ 재입성이 유력해지며 신바람을 내고 있다. 1020세대가 선호하는 메뉴를 계속 내놓고 매장 개선 등 혁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상승세를 탔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GRS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7440억원, 영업이익 3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109.3% 늘었다.
롯데리아는 1979년 첫 출시 후 오랫동안 토종 버거 프랜차이즈 대표 주자로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가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리면서 선두 자리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쉐이크쉑, 파이브가이즈 등 해외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새로 진출했다. 여기에 수제 햄버거 브랜드가 대거 론칭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그 결과 롯데GRS 매출은 2017년 8581억원으로 주저앉으며 점차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에는 2년 연속으로 6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롯데리아에는 어느새 ‘부모님들이나 먹던 올드한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롯데GRS는 2022년부터 롯데리아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섰다.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수익성이 낮은 매장은 과감히 통폐합했다. 그러면서도 ‘전주 비빔라이스 버거’와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왕돈까스 버거’ 등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였다.롯데리아는 여세를 몰아 연초부터 신메뉴를 내놓으며 인기몰이에 나섰다.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 손잡고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 2종을 지난 16일 출시한 것이다.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는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45만개가 팔리는 ‘대박’을 터뜨렸다. 신메뉴 출시 후 롯데리아의 해당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300억원을 기록했다. 젊은 소비층인 2030세대 구매율은 7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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